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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란치스코와 구유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삶과 영성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되심, 즉 육화에 두었다. 그는 하느님께서서 탄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시려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몸을 구부리셨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참되고 거룩한 당신 사랑 (요한 

17.26)때문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영화로우시고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복되시고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가 된 저희를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시기를 

원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82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  

++ “프란치스코는 끊임없는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겼고, 예리한 사고력으로 그리스도의 

행적을 되새겼다. 육화의 겸손과 수난의 사랑이 특히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그는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54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 “이번에도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성탄 15일 전에 그를 불러 말했다. ‘그레치오에서 우리 주님의 

축제를 지내고 싶으면, 빨리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준비하시오. 우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짚북더기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55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 “더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싶을 때면 사랑에 불타서 그분을 ‘베들레헴의 아기’라고 부르곤 

하였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할 때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양의 울음 소리 같았다. 그의 입은 

말로써보다는 차라리 감미로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형편이었다. 그 뿐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기’나 

‘예수’라는 말을 할 때, 그의 혀는 이 말의 감미로움에 입맛을 다시고 입술을 핥으며 맛과 향기를 맛보는 

듯하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56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동안 듣고, 가르치고 살았던 육화한 말씀의 탄생을 경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겸손때문이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177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 생애 

 

위의 인용문들은 프란치스코 전통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그런 수고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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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 위한 질문들 

+ 성 프란치스코는 왜 그리스도의 육화에 그렇게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까? 

+  성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 보시오. 

+ 우리는 육화하신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수난과 죽으심에서? 

 


